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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동향 ) 2021.10.19. “농수축산신문” 보도

 ❍ [Issue+] 2021 국정감사-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 

금융지주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의원들은 도시 농·축협 무임승차, 사업구조개편 성과 미비,  

무기질 비료 구매가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축산 부문에선 

축산 지속가능성, 축협 경쟁력 확보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독점적 지위 이용 비료 구매가 결정 비판

농협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비료 계통구매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국내 무기질 

비료 시장의 97%가 농협의 계통구매를 통하고 있어 무기질 비료 업체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납품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 여수갑)은 “농협이 취급하는 무기질 비료 대표 3종의 원가, 구매

가, 판매가 자료를 보면 원가보다 무려 10~25% 더 낮은 가격에 구매가가 정해지고 있다”며 

“농협이 입찰가의 절대적 하한선을 정해 원가 이하로 구매하는 바람에 비료 생산업체들은  

계속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결국 농협이 원가를 후려쳐서 구매가를 정한 건데, 이는 무기질 비료 시장

에서 시장지배자의 지위를 남용하는 등 명백히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장철훈 농협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업인들에게 최저가로 비료를 공급하려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며 “비료 수급안정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는 업체들의 어려움도 감안해 

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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